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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종합병원 간호사 196명으로 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이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에서는 연령
(F=4.356, p=.014), 결혼상태(t=4.345, p<.001), 학력(F=33.411,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에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β=-0.456, p<.001), 직무만족(β=0.409, p<.001), 학력(β=0.106, p=.019) 순
이었고, 67.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사, 종합병원,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es. A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96 general hospital employed nurse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6. The study instruments comprised professional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program.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closely related to age(F=4.356, 
p=.014), marital status(t=4.345, p<.001), education(F=33.411, p<.001).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job stress(β=-0.456, p<.001), job satisfaction(β=0.409, p<.001), education(β
=0.106, p=.019), and with the explanation power of 67.1%. It is necessary to prepare early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of factors related to job stress, and this will help to enhance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as well as 
job satisfaction.

Key Words : Nurses, General hospital, Job stress,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Received 4 July 2017, Revised 10 August 2017
Accepted 20 September 2017, Published 28 Sept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eong-sook Lee
(Dep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Email: luckyjs34@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27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Sep; 15(9): 273-28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발달, 의료전달체계의다양화, 의료서비스

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

사는병원에서구성원으로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

인력으로, 경쟁적인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가

로서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받고 있다[1]. 간호사

에 대한 이런 요구로 인해 직무에서의 부담은 가중되어

이는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을가지는것은개인의업무수행과더불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문직자아개념은전문가로서자신이갖는스스로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

끼는견해를말하며, 실무에대한자부심, 직무에대한만

족감, 의사소통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1,2]. 전문

직자아개념이높은사람은자아존중감이높아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

자율성 등이 높아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나 의사소

통능력이부족해직무수행에어려움을경험하게되며이

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3].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적 지식과 가치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필요로 하며[4], 간호사의 전문적인 자기 개념은

간호의 전문적, 학술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이

다[5]. 대상자를위한효율적인간호업무수행을위해간

호사들의간호전문직에대한올바른신념과태도형성은

조직의성과를결정하는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6]. 간

호전문직의이념을확립하기위해간호직에대한올바른

신념을형성하여전문직업인으로서의지위를확고히해

야한다[7]. 특히 병원에서의간호업무는팀을이루어수

행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8].

직무스트레스는직무와관련하여개인에게신체적, 정

신적 건강의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는 직무만

족을 감소시키고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간

호사의업무는환자, 가족, 병원구성원등과의대인관계

업무가많은부분을차지하며이는직무스트레스의주된

요인이된다[9]. 또한 급변하는의료환경속에서간호사

의 전문성이 증가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

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0]. 직무스트레스

가 누적되면 간호사는 소진되고[11], 이는 간호의 질 저

하, 결근, 이직 등 조직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12,13].

직무스트레스는간호업무수행에있어질과효율성을떨

어뜨리는 변수가 되므로[9] 이것이 높을 경우 개인과 조

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직 자아개념이 어

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직무만족은직업이나직무에대해만족하는긍정적인

정서를 말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하여조직에서의인간관계와생산성을높이는데영

향을준다[14,15]. 직무만족은자신의직무에대한주관적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로부터 받게 될 것으

로생각하는기대감등이포함되며[16], 직무에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17]. 자율성이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직무

만족은증가하게되고, 직무만족은전문직자아개념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7,18,19].

의료시장이 확대되고 다변화되면서 소비자들과 가장

많이 관계를 맺고,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며

[15],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의 질과 조직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문

직자아개념은조직의성과를결정하는중요한변인이므

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조직차원의 주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0].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직무만족[19,21],

생동성[22], 이직의도[2] 등에미치는영향을파악한연구

가 대부분이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

아개념의 예측요인을 설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

무스트레스와직무만족, 전문직자아개념에대한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사개인은물론조직발전의토대가되는전문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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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연구는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와직무만족이, 전문

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

개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와직무만족이전문직자

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종합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의직무스트

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

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는 D지역에소재한종합병원에근무하는간호

사를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자료를수집하

였다. 연구의목적을설명한후이를이해하며연구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응답에 소요되

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총 230부의설문지를배포하

였고, 수거된 210부 중불완전하게응답한 14부를제외한

196명의 자료를분석에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8개로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 16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196명은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직무스트레스

본 도구는 Kim & Gu[23]가 개발하고 Kang &

Lim[24]이 사용한도구이다. 총 43문항으로 ‘전혀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 & Lim[[2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

이었다.

2.3.2 직무만족
본 도구는 Slavitt et al.[25]이 개발하고 Min[18]이 수

정, 보완하여사용한도구이다. 총 25문항으로 ‘전혀아니

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점수가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in[18]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2.3.3 전문직 자아개념
본 도구는 Arthur[5]가 개발하고 Kim[1]이 사용한 도

구이다. 총 27문항으로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전문직자

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였다. 일반적특성과관련한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

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25-29세 101명(51.5%), 30-34세 74명(37.8%),

35세이상 21명(10.7%)이었으며, 결혼상태는미혼 149명

(76.0%), 기혼 47명(24.0%)이었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127명(64.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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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대학원 23명(11.7%) 순이었으며, 경력은 1-4년

100명(51.0%), 5-9년 80명(40.8%), 1년 미만 9명(4.6%)

순이었다. 근무 부서는 병동이 162명(82.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수부서 24명(12.2%), 외래 10명

(5.1%)이었다<Table 1>.

Variable Division n(%)

Age
(year)

25-29 101(51.5)
30-34 74(37.8)
≥35 21(10.7)

Marital status
Unmarried 149(76.0)
Married 47(24.0)

Education
College 46(23.5)
University 127(64.8)
Graduate school 23(11.7)

Career
(year)

<1 9(4.6)
1-4 100(51.0)
5-9 80(40.8)
≥10 7(3.6)

Department
Ward 162(82.7)
Outpatient 10(5.1)
Special 24(1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6)

3.2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는 3.10±0.32, 직무만족 정도는

2.72±0.20, 전문직자아개념정도는2.59±0.25였다<Table 2>.

Variable M±SD Range

Job stress 3.10±0.32 2.21-3.94

Job satisfaction 2.72±0.20 2.04-3.16

Professional self-concept 2.59±0.25 1.96-3.11

<Table 2> Degree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196)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일반적특성에따른직무스트레스의차이에서는연령

(F=10.663, p<.001), 결혼상태(t=-5.030, p<.001), 학력

(F=12.540, p<.001)에서 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사후검

증결과 35세 이상이, 기혼이,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

레스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에서는 연령

(F=10.161, p<.001), 결혼상태(t=4.483, p<.001), 학력

(F=18.513, p<.001)에서 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사후검

증결과 35세 이상이, 기혼이,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만족

의 정도는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에서는

연령(F=4.356, p=.014), 결혼상태(t=4.345, p<.001), 학력

(F=33.411, p<.001)에서 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사후검

증결과 35세 이상이, 기혼이, 학력이 낮을수록 전문직자

아개념의 정도는 낮았다<Table 3>.

3.4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는직무만족(r=-.729, p<.001), 전문직자

아개념(r=-.761, p<.001)과음의상관관계를보였고, 직무

만족은 전문직 자아개념(r=.755, p<.001)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Table 4>.

Variable
Job stress
r(p)

Job
satisfaction
r(p)

Professional
self-concept
r(p)

Job stress 1
Job

satisfaction
-.729
(.000)***

1

Professional
self-concept

-.761
(.000)***

.755
(.000)***

1

***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196)

3.5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전문직자아개념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

위해일반적특성에서차이를보인연령(35세이상 0, 기

타 1), 결혼상태(기혼 0, 미혼 1), 학력(전문대 졸업 0, 기

타 1)을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80.367, p<.001) 설명력

은 67.1%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

이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β=-0.456, p<.001)로 나타났

고, 직무만족(β=0.409, p<.001), 학력(β=0.106, p=.019) 순

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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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과 1.827로잔차들간에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확

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434-0.842로, 분산팽창인자는

1.188-2.30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39 0.325 7.191 .000***

Age -0.066 0.037 -0.082 -1.777 .077

Marital status 0.002 0.028 0.003 0.057 .955

Education 0.061 0.026 0.106 2.358 .019

Job stress -0.357 0.048 -0.456 -7.499 .000***

Job satisfaction 0.503 0.077 0.409 6.565 .000***

Adjusted R²=0.671, F=80.367, p=.000***

*** p<.001

<Table 5> Effect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the subjects  

(N=196) 

4. 논의
본연구는종합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의직무스트

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직무스트레스정도는평균 3.10점으로같은도구를사

용하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 Kang &

Lim[24]의 4.00점과 Im & Cho[26]의 3.81점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

은병원의규모나조직문화, 조사당시환경적요인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변수와

더많은대상을포함한후속연구를통해검증해볼수있

을 것이다.

일반적특성에따른직무스트레스의차이에서는 35세

이상이, 기혼이,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높았

다.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30세이상인경우직무스트레스가높다는선행연구와유

사한결과였다[27]. 본연구결과경력과는유의미한차이

가 없었으나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

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직무스트

레스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혼일 때 직무스트레스

가높은것은선행연구[11]와일치되는결과로직업과가

정생활의 병행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이 낮을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선행연구[13]와 일치되는

결과였다.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등의 조직차원의 지원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직무만족의 정도는 2.72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결과였

Variable Divisi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t/F(p) M±SD t/F(p) M±SD t/F(p)

Age
(year)

25-29a 3.09±0.27 10.663
(.000)***

(a,b<c)

2.74±0.17 10.161
(.000)***

(a,b>c)

2.60±0.21 4.356
(.014)**

(a,b>c)
30-34b 3.04±0.31 2.75±0.20 2.62±0.25
≥35c 3.38±0.38 2.54±0.26 2.44±0.35

Marital status
Unmarried 3.04±0.28 -5.030

(.000)***
2.76±0.17 4.483

(.000)***
2.63±0.23 4.345

(.000)***Married 3.29±0.34 2.60±0.24 2.46±0.26

Education
Collegea 3.27±0.39 12.540

(.000)***

(a>b>c)

2.59±0.26 18.513
(.000)***

(a<b<c)

2.42±0.28 33.411
(.000)***

(a<b<c)
Universityb 3.08±0.28 2.75±0.16 2.60±0.19
Graduate schoolc 2.90±0.14 2.86±0.13 2.87±0.18

Career
(year)

<1 3.19±.11

1.574
(.197)

2.67±.13

1.319
(.269)

2.48±.08

0.683
(.563)

1-4 3.09±.28 2.75±.16 2.60±.21
5-9 3.09±.35 2.71±.25 2.59±.28
≥10 3.33±.50 2.64±.24 2.55±.40

Department
Ward 3.10±0.29

0.159
(.853)

2.73±0.19
0.460
(.632)

2.58±0.22
1.481
(.230)

Outpatient 3.12±0.46 2.66±0.27 2.55±0.36
Special 3.13±0.41 2.73±0.28 2.67±0.36

** p<.05, *** p<.001

<Table 3> Differences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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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et al.[19]의

2.76점, Kim & Park[28]의 2.94점보다낮은점수였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에서는 35세 이상이,

기혼이, 학력수준이낮을수록직무만족의정도는낮았으

며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7,13,19,29]. 이는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결과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서로 음의 상

관관계를보인것과맥락을같이하는결과였으며선행연

구[30,31,32]를 뒷받침하였다. 연령이 높거나 기혼인 경

우, 학력이 낮은 경우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중되

고 이는 직무만족의 저하와 관련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직자아개념의정도는평균 2.59점으로같은도구

를사용하여종합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연구한 Kim[1]

의 2.77점, Jung[22]의 2.85점보다낮았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에서 35세 미만인 경우, 미

혼인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종

합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에서연령이높은

경우[12,19,33], 기혼인 경우[12,29,33]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다고 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전문직 자아

개념은 업무에 대한 만족이나 긍정성과 연관되는데[2]

연령이 증가할수록 업무에서 책임져야할 영역이 증가하

고,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사회적

조건들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만족이나

긍정성이 감소하고 이것이 전문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의정도가높게나타난것은선행연구[12,33]와일치되는

결과였고, 지속적인 전문적 교육을 통해 전문직 자아개

념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19]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

과였다. 간호사의전문직자아개념은전문가로써자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

하며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 사회현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

도가 낮고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병원

의구조, 업무환경, 지역적차이등에의한것으로생각해

볼 수 있다.

본연구에서전문직자아개념은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 결과 전문

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직

무만족, 학력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활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한 Ko & Ko[21]의 연구

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직무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으나, 노인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34]의 연구에서는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본연구에

서직무스트레스는전문직자아개념에영향을미치는가

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직

자아개념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6,9]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예측요인으로 직무스

트레스를 변인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직무만족은전문직자아개념과유의미한양의상관관

계를 보였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7,2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전문직자아개념의정도가클수록구성원의태도와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스스로 조직에 몰입하

여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29].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한 Kim[1]의 연구에서직무만족은전문직자아

개념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확인되었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

게 하고 간호전문직 관련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전문직

자아개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하였다. 정신보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ang & Yu[35]의 연구에서도 직

무만족이전문직자아개념에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하

였으며전문직자아개념을높이기위해교육과실무에서

전략개발이필요함을설명하였다. 간호사의전문직자아

개념은효율적인간호업무를수행하게하여간호의질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조화를 이루어

업무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22].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

리는 물론 조직의 성장을 위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 학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지식이 향상됨으로써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증가되

고,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수있을것이다. 간호사들의학업, 직무와관련한

교육등에대한적극적지원을통해조직에대한만족감

을향상시키고이를통해전문직자아개념을증진시키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간호사들의직무스트레스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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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편안하게

상담할수있는조직의분위기를조성하여직무스트레스

와 관련한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

련해야할것이다. 이는직무에대한만족과더불어전문

직 자아개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연구결과를전체간호사에게일반화하는데제한

이있다. 대상을확대하여조직문화, 병원형태, 직위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종합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의직무스트

레스,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직

무스트레스를 낮추어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대상자의 전문직 자

아개념을증진시키는프로그램을적용하고그에대한효

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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